
정밀화학, 틈새시장을 노려라

영세한 정밀화학기업들은 틈새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매출이 1억8500만달러인 정밀화학기업 Siegfried는 서비스 제공을 늘릴 계획 아래 스위스의 Zofingen 소재

4000만SF의 파일럿 플랜트를 2002년 5월 가동했다.

계약생산을 통한 프로세스 개발에서 포장을 포함한 최종 복용 형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Siegfried

는 인수나 제휴를 통해 약품 개발서비스에 진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제약기업을 주 수요처로 삼았으나, 중소기업과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 제약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주문생산기업인 Synthon Chiragenics는 2001년 항생제에 초점을 두는 의약품 발견 사업을 시작했다. 신기술

을 통해 키랄분자를 만들어내는데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틈새를 구축했다.

잠재적인 의약품 분자를 개발해 성공적인 상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으로 전략의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여기에는 화학, 바이오기술, 규제당국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다루는 기술, 국가별로 다양한 의료정책, 현대적

인 마케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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